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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청소년들은 같은 또래의 남한 학생들에 비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객

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기보다는 권위나 신념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, 표

현 방식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 수업내용이나 문제의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학

습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. 북한과 다른 학교체제와 탈북 과정의 교육 공백기로 인

하여 남한의 초․증등학교에 편입될 때에 실제 연령보다 몇 년 아래 학년으로 배정되

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여 심각한 학습 부진을 경

험하며 그 결과 정규 학교를 포기하게 되므로 남한 사회적응 및 진로선택에 큰 어려움

을 겪게 된다. 따라서 탈북청소년이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정규학교에 배정되기 전 또

는 배정된 이후에라도 계절학교 등의 학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. 

본 연구에서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주최하는 탈북청소년의 학업 및 사

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인 ‘한겨레계절학교’에서 탈북청소년들

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위한 과학교육의 방향을 

제안하고자 한다. 먼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인 만큼 

지구과학, 물리 화학, 생물 등 과학과목간의 통합뿐만 아니라 국어, 사회, 수학, 영어 

등 다른 과목과 과학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두 번째로 기초 탐구기능을 중심으

로 수업과정을 모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. 집중이 가능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

단한 수업과정을 통해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

는 것이 필요하다. 세 번째로 탈북청소년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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